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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설, 동화를 막론하고 이번 5ㆍ18문학공모에 응모한 작품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데에는 세 사람의 심사위원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첫째 문제는 5ㆍ18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오해가 있는 듯싶었다. 5ㆍ18문학이라고 해서 반드
시 5ㆍ18을 소재와 주제로 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협소한 발상이다.

5월 정신이란 항상 '당대 저항의 극한치'라고 볼 때, 작금의 첨예한 문제들과 5ㆍ18을 연관짓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역사적'인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다.
둘째 문제는 세대간 단절의 문제였다. 상당수의 작품을 젊은 예비 문인들이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이 5ㆍ
18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인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관습적인 영탄과 식상한 서사가 주를 이루는 작품들이 태반이었다. 5ㆍ18을 자신의 문제로,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형상화하려는 진정성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까탈스런 심사위원들의 바람을 충족시킨 몇몇 작품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세 당선자들에게는 축하
와 격려의 말을,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5ㆍ18문학공모가 향후 한국의 가장 진보적 문학인들의 등용문이 되길 기대한다.


